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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본 한국타이어 비호하는 살인자본 한국타이어 비호하는 

오복수 대전노동청장 오복수 대전노동청장 
해임하라!해임하라!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에서 또다시

10월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32살의 젊은 노동자가 

기계설비에 말려 들어가 사망했다. 고인은 식사교대를 하며 

두 대의 기계를 다루던 중 ‘트러블 조치’ 작업을 하다가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 높은 한국타

이어에서 또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자본 비호

대전노동청은 사고 다음날인 23일부터 금산공장에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전보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다. 금속노조 한국타

이어지회는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등 모든 과

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유하라고 요구했

다. 대전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면담을 통해 노조와 협의

하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조사 이틀만인 26일 대전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사

측의 요청에 따라 안전시설 개선작업을 허용했다. 노동조합에

는 아무런 얘기없이 배제한 채 사측의 요구만을 그대로 수용

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는 면담 과정에서 오복수 대전노동청

장은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전노

동청장은 한국타이어 사망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을 개

선하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사측이 조금이라도 빨리 생산을 재

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보였다. 비극적으로 

죽은 노동자와 그 동료들의 아픔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노동적폐 오복수 대전노동청장 해임하라!

금속노조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의 해

임을 요구하며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자본편향적인 

대전노동청장을 해임하지 않고는 우리 지역의 노동 적폐가 

청산될 수 없다. 그 스스로가 노동적폐임을 증명한 오복수 대

전노동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LG생활건강노조 파업투쟁에 연대를! * 이번주 일정 *

■ 한국타이어 비호하는

대전노동청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10/30(월) 10:30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LG생활건강 연대 상경투쟁
    10/31(화) 12:00 서울 LG광화문 빌딩 앞

■ 콜텍 투쟁 10년 투쟁문화제
    10/31(화) 19:00 서울 광화문 농성장

LG생활건강 노동조합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9월 20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후 아직까지 임단투가 풀리지 않고 있다. 31일 본사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으로 많은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LG생활건강은 청주를 비롯해 전국 4곳의 생산공장, 9개 물류센터, 18개 면세

점에 86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LG생활건강은 각종 성희롱, 성추행으로 물의

를 빚기도 했다. 이번 임단협 중에는 실무교섭을 통해 제시된 사측 수정안을

돌연 대표이사가 파기하여 교섭이 결렬되기도 했다. 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임단협을 파행으로 만들어왔다.

LG생활건강 노조의 파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연대가 필요해졌다. 투

쟁 참여부터 투쟁기금 모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를 보여주자.


